
코로나19 경기 침체기 속에도 홍콩 물가상승 

■ 홍콩 4대 슈퍼마켓의 식품 판매 가격 지속적 상승, 최근 반년 사이 최대 4% 인상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4개의 
슈퍼마켓 식품 판매 가격과 행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식품 판매 가격이 
최대 4% 인상하였고, 특별할인 등 유통업체에서의 행사 횟수는 7%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자영업자와 식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저녁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을 맞이했고 임금상승 폭도 물가상승에 비해 크게 못 미쳤지만, 슈퍼마켓은 
호황으로 번창했다. 

 소비자위원회는 홍콩의 대표 슈퍼마켓인 ParkNShop, Market Place by Jason, Aeon, 
DCH Food Mart 총 4개 체인의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품목이 평균 1.5%(최대 4%) 
상승하였고, 특히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식품류 쌀, 식용유, 빵류,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이 
반년 만에 평균 2.4%(최대7.1%) 상승했다.

<2021년 6~11월 슈퍼마켓 평균 물가> <2021년 6~11월 빵, 곡류 등 베이커리 가격>

  *출처 : Consumer Council Hong Kong, 2021. 01

 반면, 특별 판촉행사 횟수는 점차 줄어들어 4대 슈퍼마켓 행사 수는 6월 7,196건에서 
11월 6,848건으로 반년 사이 평균 5% 감소했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슈퍼마켓은 
6월 4,409건에서 11월 4,099건으로 총 310건, 7%가 줄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행사가 축소됐지만 소비자의 식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동일 품목의 판매 가격이 슈퍼마켓, 시간대별로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비교 후 구매하기를 권장했다.



<4대 슈퍼마켓 행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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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홍콩은 식품의 95%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류 공급망의 혼란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식품 비축량을 늘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식품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식품은 홍콩의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게 더욱 다양한 식품군으로 
소비자를 찾아가고, 건강하고 차별성 있는 제품으로 유통시장 진출을 도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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